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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녀관계의 재구성: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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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마인드케어센터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양육실천자이자 모-자녀관

계를 구성하는 주체인 어머니는 무엇을 체험하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는 첫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어머니 15명이었고,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주제분석법으로 면접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대주제는 ‘사춘기 길목의 아이와 엄마’로 구

성하였고, 하위주제는 ‘사춘기의 시작’, ‘스마트폰, 게임과의 전쟁’, ‘한 발짝 떨어지기’였다. 두

번째 대주제는 ‘4학년 아이 공부시키기’였고, 하위주제는 ‘아이의 학습에 대한 불안, 사교육에

대한 고민’, ‘공부 습관 들이기’, ‘내 아이는 가르치기 힘들어’였다. 마지막 대주제는 ‘나는 11

년 차 엄마’였고, 하위주제는 ‘삶의 중심은 아이’, ‘엄마의 시행착오’, ‘엄마도 성장 중’, ‘나를

찾고 싶은 마음’이었다. 본 연구는 초기 사춘기 모-자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모성이데올로기와 여성의 개별성이 동시에 강조되는 사회적 양가성의 맥락에서 어머니역할

‘11년 차’ 여성들의 고군분투와 갈등, 성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모성성, 어머니 정체성, 어머니역할, 초기 사춘기, 초기 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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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한국 사회에는 어머니역할에 대해 ‘좋

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과 엄마이기

이전에 여성인 개인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

다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어머니들은 모

성이데올로기의 영향 속에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

에게 자녀양육과 자녀교육의 책임을 지우고

자녀에 대한 헌신을 강요하는 제도화된 모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또, 전통적인 어머니상을

내면화하여 희생적인 어머니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아실현의 욕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페미니스트 모성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가

부장적 모성이데올로기의 억압에서 벗어나 개

인성을 지닌 여성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페미니스트적인 어머니노릇을 통해

모성을 어머니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택림, 2001; 이진희, 2015; O’Reilly, 2004).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기에 완벽할 수 없으

며, Winnicott(1964)이 말한 ‘충분히 좋은 어머니

(good enough mother)’처럼, 좋은 어머니에 대한

기대와 완벽한 어머니상에 대한 강박에서 벗

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진희, 배은경, 2013).

특히, 현재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대체로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

별적 존재로서 자신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교육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모성이데올로기와

개인으로서의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할 가능성

이 있다.

본 연구는 양육실천자로서의 어머니를 둘러

싼 모순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한국 사회

에서의 어머니는 모성이데올로기, 집중적 어

머니역할(intensive mothering; Hays, 1996), ‘슈퍼

맘’ 신드롬(황경아, 홍지아, 2011) 등 희생적

어머니에 대한 기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이기 이전에 독립된 여성 개인으로서의

성장과 행복을 중시하는 페미니즘의 물결 또

한 거세다. 이렇듯 어머니로서의 여성과 개인

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모순적인 규범적 기대

가 공존하는 상황은 사회적 양가성(sociological

ambivalence; Connidis & McMullin, 2002) 또는

어머니역할의 양가성(ambivalence of mothering;

Davies & Welch, 1986; Takševa, 2017)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양가성의 맥락에서 현실의

어머니는 모순된 요구와 기대에 끊임없이 부

딪히고 내적으로 갈등한다. 본 연구에서는 갈

등의 과정에서 어머니역할을 실천하고, 정체

성을 형성하며, 모-자녀관계를 구성해 나가는

양육의 실천자로서 어머니에 주목한다.

어머니로서의 내적 갈등은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돌봄이 축소되는 대신 자녀의 학습이

중시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는 시기에 심화될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만 9-10세)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

는 초기 청소년기(김윤희, 김현숙, 2016; 박재

숙, 2011; 최유선, 손은령, 2015)로, 초기 사춘

기에 들어서는 시기, 즉 청소년기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최유선, 손은령,

2015; Rice & Dolgin, 2009). 이 시기는 자녀의

성장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신체적, 심리적, 사

회적으로 소위 말하는 사춘기의 징후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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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점차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부모의 간섭

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부모에 대한 반발심이 나타나고 감정

기복과 짜증,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부모

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강문정, 강대중, 2017;

구미희, 권혁철, 2020; Collins & Laursen, 2004;

Steinberg, 2005).

이렇게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인 시기는 어

머니에게 있어 ‘엄마경력’ 10년을 넘기는 시점

이자, 중년기로의 전환이라는 혼란스럽고 불

안정한 경험이 뒤따르기도 하는 시기이다. 사

춘기 자녀의 어머니는 자녀의 불안정한 행동

과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

럽기도 하고 때로 좌절에 빠지거나 우울, 무

력감 등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박태경,

박재연, 2018).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까지 수

행해 오던 어머니역할의 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춘기

에 접어든 자녀의 불안과 혼란을 이해하면서

모-자녀관계의 변화를 수용하고 재조정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오지현, 2013; Collins &

Laursen, 2004; Steinberg, 2005). 그러나 양육의

실천자로서 어머니의 관점에서 초기 사춘기의

변화와 적응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한편,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진입하면

서 부모는 자녀의 학습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

는 경향이 있다. 자녀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바라고, 좋은 직업과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학업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김소윤, 최

성우, 2015). 명문대학을 목표로 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대비하기 위해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습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은 학습내용이 어려워지고 학습량이 많

아져서 학습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시기로 알

려져 있다(신의진, 2011).

자녀의 학습에 대한 부모의 불안은 전통적

성별분업의 논리와 만나면서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매니저’로서의 어머니 역

할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박소진, 2009). 자

녀의 학습량을 조율하고 공부를 시키는 것이

초등학생 어머니의 중요한 임무로 여겨지며,

좋은 성적을 얻고 상위권 대학을 보내기 위한

전초전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많은 어머니

들이 사교육 시장에 뛰어든다. 자녀의 교육

매니저의 역할을 자처하며, 자녀교육에 있어

어머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여겨지기까

지 한다(김소윤, 최성우, 2015; 박소진, 2007;

박혜경, 2009). 반면, 아버지의 경우 자녀가 초

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학습이 중요해지면서

아버지역할은 점차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한

국 사회에서도 ‘친구 같은 아버지’로 아버지상

이 변화하면서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까지 자녀의 놀이, 여가의 파트너로서의 아버

지역할이 기대되는 것과는 달리, 초등학교 고

학년 이후 한국의 청소년기 가족은 ‘매니저

엄마’와 ‘부양자 아빠’로의 성별분업이 지배적

이다.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는

자녀를 낳고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체

험하는 초기 양육 경험에 대한 연구(권경숙,

2008; 류수민, 이하정, 2015; 전가일, 전현욱,

2017; 정미라, 김경숙, 이방실, 2013; 정은경,

2009; Choi, Henshaw, Baker, & Tree, 2005)가 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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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부모됨, 모성경험 등이다. 학령기로 접어

들어서는, 자녀를 처음 초등학교에 보내고 학

부모가 되는 전이과정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현상과 부모역할에 대한 탐색(김창복, 이신영,

2013; 차영숙, 유희정, 강민정, 2017)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외에는, 자녀가 사춘기를 겪으

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청소

년기 시기 어머니가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대

한 연구(강버들, 2020; 권상인, 양지웅, 2019;

김소연, 2017; 김아연, 박보경, 김수지, 이선희,

도현심, 2017; 소수연, 안지영, 양대희, 김경민,

2014)도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어머니 관련 선행연구는 자녀

를 중심에 놓고 조력자, 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살펴보는 연구와, 가부장적 모성이데

올로기를 비판하며 여성 개인에 집중하는 연

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가지 연구의 흐

름은 학문 분야에 따라 분절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의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자

임과 동시에 한 여성으로서 양육을 실천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현실의 어머니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머니에게 기대되는 역

할을 수행하지만 한 개인으로서 갈등하는 어

머니, 모-자녀 하위체계에서 보면 자녀와 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개인으로서도 존재하는

어머니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본 연구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어머니의 양육 경험

에 관한 연구는 자녀의 학습지원과 관련된 연

구(김소윤, 최성우, 2015)가 있을 뿐 국내와 해

외 모두에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부모자녀관계, 자녀교육과 어머니역할,

어머니의 정체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고민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는 점

에서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

업과 부분등교가 이루어지면서 가정에서의 돌

봄과 학습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양육실천

자로서 어머니의 역할과 부담이 이전보다 커

졌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는 어머니들의

체험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초

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실천 체험

(lived experiences)을 심층적으로 세밀하게 살펴

보는 것이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

전이기에 어머니의 자녀양육과 교육, 자녀와

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또, 청소년기로의 전환기에 어

머니가 양육실천의 장에서 무엇을 체험하는지

를 발견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초기 사춘기 양육자를 위한 부모교육

과 상담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제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

는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실천의 장에서 무엇

을 체험하는가?

연구문제 2. 자녀가 초기 사춘기에 진입하

면서 모-자녀 상호작용 및 어머니의 정체성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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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여자(가명) 연령(만) 경제활동* 거주지역 자녀 성별 및 연령
첫째 자녀

초등학교 유형

1 이순희 42 주부 경기 여(11세), 남(11세)** 국․공립

2 김연화 53 가끔 일함 서울 남(11세) 국․공립

3 차미자 45 주부 서울 남(11세), 여(7세), 여(7세) 국․공립

4 노지원 48 가끔 일함 서울 여(11세), 여(7세) 국․공립

5 윤은지 40 전일제 서울 남(11세), 여(6세) 국․공립

6 강성경 42 전일제 경기 여(11세), 여(11세)** 국․공립

7 조순영 41 전일제 서울 남(11세) 국․공립

8 정희경 42 주부 서울 남(11세), 여(10세), 남(7세) 국․공립

9 송창숙 39 전일제 경기 여(11세), 남(9세) 국․공립

10 서은정 34 주부 서울 여(11세), 남(8세), 남(6세) 국․공립

11 오정현 38 주부 인천 여(11세), 남(7세) 국․공립

12 최송이 39 가끔 일함 서울 남(11세), 여(7세) 사립

13 안유리 47 주부 경기 여(11세) 국․공립

14 문서연 43 가끔 일함 인천 남(11세), 여(9세) 국․공립

15 박하은 38 주부 서울 남(11세), 여(7세) 사립

주. 김영선, 이재림, 최정아(2021)의 표 2를 수정한 것임. * 연구참여자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직

업은 본문에만 제시하였음. ** 쌍둥이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체험

을 이해하기 위하여 2020년에 첫째 자녀가 초

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서울 및 수도권 거

주 어머니를 모집하였다. 첫째 자녀의 학년을

기준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것은 자녀의 사춘

기 진입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어머니의 체험

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또한, 다

양한 배경을 가진 어머니들의 양육체험을 알

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경제활동 여부, 직업,

자녀의 성별 등에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노력하였다. 거주지역은 학군이나 사회경

제적 지위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내에서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참

여자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녀가 국․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와 사립학교에 재

학 중인 경우의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따라 자료수집 후반부에

사립학교 학부모인 어머니를 추가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종

단적으로 추적하는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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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센터「학부모교육참여패널조사」의 학부모패

널 533명에게 모집문건을 문자로 발송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학부모패널에는 매우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어머니가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맘카페 등을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보다 이질적인 특성의

참여자를 모집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았다. 모

집문건을 문자로 발송하였으며, 본 연구의 심

층면접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

우 신청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는 총 15명으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42세(범위 만 34-53세)였고, 거

주지역은 서울 9명, 경기 4명, 인천 2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2세대 가

구(부모+자녀)는 13명, 3세대 가구(조부모+부

모+자녀)는 2명이었다.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1명은 3명, 자

녀 3명인 경우는 3명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첫째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8명, 여아가 7명

이었으며, 그 중 2명은 쌍둥이였다. 첫째 자녀

가 재학 중인 학교는 국․공립초등학교가 13

명, 사립초등학교가 2명이었다. 연구참여자는

모두 기혼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역할이나 부

-자녀관계도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

나, 한부모 어머니의 관점이 누락되었다는 점

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연구참여자의 경제활동 여부는 면접 당시

전업모는 7명, 취업모는 8명(전일제 4명, 파트

타임 4명)이었다. 전일제 어머니의 직업은 금

융직, 안전관리기술자, 언론인, 콜센터직원이

각 1명이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사업을 도와 주 1-2회 정도 일을

하는 경우가 2명, 개인과외 1명, 자영업 1명이

었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1명을 제외하고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서, 교육수준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2. 자료수집

연구참여자를 개별로 만나 대면 심층면접

방식으로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시

기는 4학년 2학기가 1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

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020년 10월 12일-11월 6일) 기간이었다. 면접

장소는 투명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조사전

문업체의 면접 전용공간이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자는 본 연구의 저자 중 2인이었다. 한

건을 제외하고는 연구자 2인이 번갈아 면접을

이끌어 가는 방식을 취하여 연구참여자와 교

감하면서 함께 자료를 구성해 나갔다. 부연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probing questions)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면접자가 1인일 때보다 구체

적이면서도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

이 되었다. 1회의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갈 수 있도록 면접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실제 면접은 평균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접 질문은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부모로서의

심정은 어떠한지, 고학년으로 접어들면서 부

모역할에 변화가 있는지, 코로나19 시기 자녀

돌봄과 어머니역할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내

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면접에 앞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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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비밀보장에 대한 안내와 참여여부 및 녹취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연구자

3인이 함께 개발한 반구조화된 면접가이드를

활용하였으나, 연구참여자가 자유롭고 편안하

게 체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사용하였다. 또한 주간 연구회의 등을 통하여

연구자 3인이 자료수집 과정을 점검하고 초벌

분석을 하면서 면접가이드를 수정, 보완하였

다.

면접의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 아래 녹

음하였고, 면접 후 녹음된 자료는 자세히 전

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신원이나 추정 가능

한 정보는 가명과 기호로 표시하여 연구참여

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으며, 전사를 완료한

후에 녹음된 파일은 폐기하였다. 자료수집의

전 과정은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생명윤리

위원회(IRB) 승인(2008/003-015)을 받았다.

3. 자료분석

심층면접 자료는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분석법은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

는 주제를 발견하는 귀납적인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이때의 주제는 특정 현상을

체험한 연구참여자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

고자 하는 연구자 모두에게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실체(entity)를 의미한다(Braun & Clarke,

2016).

분석과정은 주제분석법으로 국내외에서 널

리 활용되고 있는 Braun과 Clarke(2006)의 6단

계에 근거하였다. 1단계에는 먼저 자료에 친

숙해지기 위해 반복적으로 전사한 자료를 읽

고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2단계에서는

읽은 자료에 대해 연구참여자별로 코딩을 해

나가면서 연구진이 함께 의논하여 전반적인

코드를 정리하고 확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3

단계에서는 코딩 과정에서 떠오른 소주제 중

에 유사한 내용을 묶어가며 의미 있는 대주제

를 도출하였다. 4단계에서는 도출된 대주제들

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었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5단계에서는 대주제들의 범주를 구

성하여 명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마지막

으로 6단계에서는 도출된 범주를 통합해서 기

술하는 서술 작업을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자 3인이 여러 차례의 회의와 의견교환을 통

해 분석과정 전반에서 논의하고 연구결과를

해석해 나갔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코딩과 범

주화, 주제도출에 있어 지속적인 정교화와 수

정 작업을 거쳤으며,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왜곡 없이 잘 반영하고 이해하며 분석하는지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Ⅲ. 결과 및 해석

1. 사춘기 길목의 아이와 엄마

사춘기의 시작

어머니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서 사춘기의 변화를 서서히 감지하였다. 자녀

와 대화할 때 자녀의 짜증과 화, 감정의 기복

을 자주 경험하였고,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

어지지 않았다. 자녀가 ‘문을 꽝 닫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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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거나’, 예전과 다르게 무엇을 시켜도 ‘고

분고분하지 않고’, “왜 내가 해야 해?”라며 말

대꾸를 하는 자녀의 모습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기도 했다(윤은지, 노지원, 강성경 씨). 어머

니들은 자녀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자기 생각이 강해지면서 간섭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춘기인가’라는 생각을 하였다

(강성경, 오정현, 안유리, 박하은 씨). 노지원

씨는 예전에는 자녀가 엄마에게 와서 ‘확인해

달라’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물어봐도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날카롭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드디어 왔구나’라는 생각

이 들었다고 하였다. 이순희 씨는 부모와의

외출을 꺼리고 밖에서도 ‘엄마를 보아도 못

본 체’하며 주위를 의식하는 자녀의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점차 자신의 경

계와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자녀의 낯선 모습

에 다소 준비되지 않은 사춘기를 맞닥뜨리고

있었다.

감정 기복이 좀 많은 것 같구요. 그러

니까 좀 삐지는 수가 많은 것 같고. 지

금 시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뭐 이렇게 조금 하면 까르르 그냥 막 엄

청 웃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사춘기가, 바

람만 불어도 웃는다는 그 시기가 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로 저 아이도 어른

이 되는 과정인가보다 그 정도 얘기는

하는데, 막상 이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

머 쟤 왜 삐졌어?’ ‘어, 이게 아닌데?’ 이

러면서 좀 당황스럽기는 하죠. 근데 이

4학년이라는 시기가 그게 시작되는 시기

같아요. (강성경)

어머니들은 자녀의 정서적인 변화뿐만 아니

라 신체적인 변화도 감지하였다. 2차 성징의

징후와 함께 호르몬의 변화로 가슴이 나오고

몸, 정수리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차미자, 정희경, 서은정 씨). 정희경 씨

는 자녀의 몸에서 ‘전체적인 냄새’가 난다고

언급하며 샴푸를 바꿔가면서 자녀의 머리를

감겨도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냄새가 난다’고

말하였다. 또, 예전보다 엄마의 몸을 관심 있

게 바라봐서 샤워하고 나올 때 조심하게 된다

는 이야기도 하였다. 강성경 씨는 자녀가 조

금 있으면 ‘생리’를 시작할 텐데, ‘빨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이 정서상으로는 그런 걸 느끼지 못

했는데 아이 신체 변화 같은 거는 조금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자아이니까 이제

가슴 멍울이 조금 나온다거나, 아니면 예

전에는 정수리 냄새가 안 나고 겨울이었

을 때는 이틀에 한 번 머리 감아도 괜찮

았는데 지금은 기름지기도 하고… 그런

신체 변화들은 조금씩 나타나서 본인도

신경 써요. 본인도 런닝에도 패드가 대어

져 있는 여자아이들 런닝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꼭 입을라 그러고. (서은정)

어머니들은 이렇게 사춘기 초입에 진입한

자녀의 변화를 느끼기도 했지만, 어머니 또한

중년기의 징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몸이 피곤

하고’ ‘체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으

며 어머니 또한 감정기복이 생기고 예민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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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울컥 화를 내기도 하였다(김연화, 노지원,

조순영, 이순희, 안유리 씨). 노지원 씨는 자신

도 갱년기가 올 것 같은데 아이가 ‘다정해도

불만이고 모질어도 불만’이라 서로 ‘그때그때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제가 몸이 아프고 약간 이제 삶에 회

의도 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니까

애를 키우면서 이 연령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애도 조금 있으면 사춘기도 될

거고 예민해질 텐데 나도 조만간 갱년기

처럼 온다거나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도 이제 체력이 안 좋으면 짜

증이 나잖아요. 그리고 애 아빠도 회사에

서 굉장히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래서 애를 차라리 더

어릴 때 낳거나 나중에 낳아야지, 정말

서로 제일 예민한 시기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지만 내가 얘를 보

듬어줄 수 없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조순영)

그러나 일부 어머니들에게는 자녀가 아직

어린아이로 체감되는 부분도 있었다. 행동하

는 면이나 말하는 어투, 생각 등이 ‘아직 아

기’ 같이 느껴졌고(김연화, 조순영, 송창숙 씨),

‘혼자 놔두기에는 빠뜨리는 것도 많고’, 옆에

서 챙겨주고 돌봐줘야 하는 면도 여전히 많다

고 생각했다(최송이, 송창숙 씨). 오정현 씨는

주변의 4학년 또래 친구들을 보면 성숙한 아

이도 많은데, 내 자녀는 ‘애기 같아서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라고 하였다. ‘조금 더 약았으

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였고, ‘키도 작고 말라

서’ 성장이 느린 것 같아 염려되기도 했다. 박

하은 씨는 4학년을 ‘고학년인 것 같으면서도

아직 애는 어린’, ‘모든 게 애매한 학년’, ‘애

매한 나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어머니나 자

녀 모두 변화의 과도기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

다.

스마트폰, 게임과의 전쟁

어머니들에게 자녀의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

트폰 사용 문제는 큰 고민거리였다. 코로나19

로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집

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디지털기기

의 사용은 더 늘어났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유

튜브와 게임,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자녀

와 실랑이를 벌였고, 사춘기 징후를 보이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 또한 어려운 과제

였다. 식사, 숙제, 학원 등의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언성을 높이기 일쑤

였다(노지원, 정희경 씨). 자녀들의 게임 실력

은 한층 ‘레벨업’이 되었고, 무료한 시간을 보

내기에는 유튜브와 게임만 한 것이 없었다(오

정현, 윤은지 씨). 송창숙 씨는 요즈음 제일

불안한 부분이 자녀가 ‘게임에 빠져 있는 것’

이라고 이야기했다. 동네 친구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게임에 접속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나 집에 와서 자녀의 핸드폰을 ‘초기화’시

키기도 했다. 온라인 환경은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

들에게는 더 힘든 문제였다.

아이가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게

임을 왜 해 엄마?” 이랬어요. 근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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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하잖아요. 집에서. 그렇다고 이제 지

금 한 7개월, 8개월 됐잖아요. 코로나.

(중략) 다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요. 레벨업이 많이 됐다고. (웃음) 근데

아이랑 하루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거

만큼 무료함을 달래고 혼자 있는 적적함

을 달래는 데는. 친구랑 더군다나 전화

비슷하게 이런 거까지 하면서 게임을 하

더라고요. (윤은지)

또, 어머니들은 때때로 자녀가 고가의 신제

품 게임이나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설치해달

라고 하거나, 친구와 ‘대화가 안 된다’며 게임

이 친구와의 중요한 소통 창구임을 고집해 난

감하기도 했다(송창숙, 윤은지 씨). 또, ‘웹툰’,

‘웹소설’ 같은 미디어 매체에 탐닉하는 모습을

보며 세대 격차를 실감하기도 했다(노지원, 오

정현 씨). 윤은지 씨는 자녀가 도서관에서 책

을 빌려와 읽기를 좋아했는데, 코로나19로 인

해 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아 ‘활자보다는 영

상에 빠져있는’ 자녀의 모습에 아쉬움을 토로

하기도 했다. 조순영 씨나 차미자 씨는 자녀

가 스마트폰 사용이 더 많아지면서 좋지 않은

동영상을 접하게 될까 봐 불안한 마음을 이야

기하기도 했다. 숙제를 한다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막상 어머니가 들어가면 ‘급 모드를

전환’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사춘기 자

녀와 디지털기기로 인한 언쟁은 서로의 스트

레스를 한층 가중시켰다. 시간을 유익하게 보

냈으면 하는 바람은 어머니들의 공통된 간절

한 소망이었으며, 자녀들이 즐길 수 있는 놀

이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어 고민은 더 깊어

갔다.

(한숨) 사실 안 되는 게임들 같은 거는

다 저희가 이제 뭐 배틀○○○○처럼, 요

새는 총 쏘고 그런 것도 깔아달라고 하

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신랑이 그거는 안

될 거 같다고. 그래서 그건 안 깔아주고

뭐 카트○○○ 이 정도만, 그런 거 정도

만 깔아주는데 아이는 계속 요구를 하죠.

자기만 안 한다고. 다른 친구들은 다 한

다고. 대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 계속 실

랑이를 하고 있어요. (송창숙)

한 발짝 떨어지기

자녀는 사춘기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여러

면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키가

크고 몸집이 커지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

라 아는 것이 많아지고 질문의 깊이가 달라졌

으며, 이해의 폭이 넓어져 어른스러운 대화가

통하기도 했다(문서연, 조순영, 김연화, 정희경

씨). 또, 대중교통을 혼자 타고 다니거나 동생

을 책임지고 학교에서 데리고 오기도 했으며,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등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서은정, 김연화 씨). 강성경 씨는 자녀

가 디지털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

며 영상을 만들거나 동영상 편집을 할 때 자

녀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스마트폰 기능에

관해 물어보면 자녀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었

으며, 원격수업 등에 자녀 스스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했고, ‘별로 내가

할 게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윤은지 씨

는 외출할 때면 꼭 같이 따라나서던 아이가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이 컸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엄마 아빠가 굳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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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어머니

들은 성장하는 자녀를 보며 ‘언제 이렇게 컸

지?’ 대견하기도 했지만, 자녀가 부모의 손을

점점 떠나고 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

다.

학교에서 하는 거 하고 별개로 영어학

원에서 과제를 해가지고 온 걸 보면, 제

가 보기에도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막 하

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이제 아 많

이 컸구나. 음, 우리 ○○가 뭐 어떤 부

분에 있어서는 좀 미숙하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해내고 있는 부분도

있구나. 뭐 이런 뿌듯함도 들고. 여러 가

지 마음이 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진짜

아이가 왜 군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

러니까 ‘그것도 진짜 머지않은 일이다’라

는 생각이 저도 막 드는 거예요. 지금 열

한 살이지만 1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10년도

더 빨리 지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막 애틋한 마음도 들고. (윤

은지)

어머니들은 또한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관여하는 부분이 점차 줄어들었다. 챙겨주어

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부모가 개입하는 부

분이 적어지고 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발

물러서는 경향을 보였다. 조순영 씨는 초등학

교 저학년까지는 ‘엄마 친구가 아이 친구’여서

주변 어머니들과 소통하며 자녀의 친구 문제

에 더 신경을 썼지만, 4학년이 되니 자녀가

스스로 자기와 맞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서 아이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 적어졌다고 하

였다. 정희경 씨는 자녀와 감정적으로 ‘감당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길 경우, 어머니는 한발

물러서고 남편을 개입시켜 아버지가 아이와

밖에서 활동하고 대화하며 풀도록 하였다. 또,

어머니들은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점점

벗어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갔다. 오정현 씨는 예전에는 계

속 쫓아다니면서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고 통

제를 했었는데, 그것이 자녀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이제는 간섭하는

것이 많이 줄었고,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좀 더 ‘서로 분리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내 손을 떠나

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아이에

대해 ‘통제하기’보다는 ‘마음 비우기’, ‘내려놓

기’를 경험하며 배우는 중이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많지

않겠다’, ‘길지 않겠다’, ‘앞으로 이것 이

상의 일들이 많겠다’, ‘내가 마음을 빨리

비우는 연습을 해야지’, ‘이 아이는 내 아

이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

요.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우리가

사춘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니 아이

들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또 모르는 거라서 사춘기가 오거나

이런 반항들이 생겼을 때 제가 반응하기

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얘네들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잘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이해를

해야 얘를 잘 다룰 수 있을까?’라는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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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잘 크겠지만 간섭을 좀 안 하고.

‘그래 너의 삶이야. 난 나의 삶이야. 그렇

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위주로 하거든요.

(박하은)

어머니들은 이 시기에 자녀와의 관계가 중

요함을 절감했다. 사춘기와 학습의 부담을 견

뎌내야 하는 시기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듯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꼈다. 아이의 반

응에 엄마가 같이 감정이 상하고 짜증을 내면

갈등이 반복되었고, 자녀의 상황을 좀 더 이

해하며 순간순간 마음을 읽어주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이순희, 윤은지, 강성

경 씨). 노지원 씨는 자녀에게 ‘멘토’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대화를 나눌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한계를 느꼈고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도 나누고, 인생 선배로

서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이순희 씨의 경

우처럼 관계의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 어머니

들에게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의 눈

높이에서 대화하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했다.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코로나 초반

에도 (아이와 갈등이) 좀 있었는데, 이 기

회에 좀 좋게 해야겠다. 큰일 나겠다 곧

사춘기가 오면 진짜 큰일 나겠다. 이 생

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노력을 했죠. 이제

화가 날 때 ‘야 너 왜 갑자기 화가 났

어?’ 이렇게 물어보고, 꾹 참고. 그때는

막 ‘야,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버

릇없이.’ 막 이렇게 했다면, 이제 제가 꾹

누르고… 좀 노력을 했죠. 잘 안됐었는데

제가 노력을 하고 하니까 애가 부드러워

지더라구요. (이순희)

2. 4학년 아이 공부시키기

아이의 학습에 대한 불안, 사교육에 대한

고민

어머니들은 자녀가 4학년이 된 후 학습에

대한 부담과 불안이 컸다. 특히, 코로나19로

학교에 자주 가지 못하고 주로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자녀의 공부가 뒤처질까 봐

걱정했다.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를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건너가는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였다. 3학년 과정이 심

화되면서 교과목의 내용도 어려워지는데, 온

라인 학습과 가정에서의 학습이 지속되니 학

습격차에 대한 걱정이 더 밀려오기도 했다(이

순희, 김연화, 차미자, 노지원, 조순영, 안유리

씨). 이순희 씨는 자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

분’을 ‘그냥 넘어가게 되니까’ ‘뭔가 따로 가

르쳐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고, 송창숙 씨

는 학교는 안 가도 학원은 빠지지 않고 보내

거나 선행학습을 시키는 주변 지인들을 보면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하였다. 또, 학원가가 형

성된 동네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

를 들으면 ‘나도 가야 되나’, ‘레벨 테스트라

도 받아 봐야 되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

해지기도 했다(최송이, 윤은지 씨). 최송이 씨

는 그동안 사교육을 계속해와서 그런지 사교

육을 안 시키면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하였

다. 윤은지 씨는 ‘○○동은 생각 이상으로 굉

장히 특화된 지역’인 것 같다고 언급하며, 그

동네의 학원 이야기를 들으면 ‘신세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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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는 표현을 하였다. 사회적인 흐름을 무시

할 수는 없고, 흐름에 따라가자니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과 아이와의 갈등이 마음 쓰였다.

○○의 친구 엄마는 본인이 과외를 하

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정도에는

이 정도 학습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알고 있으셔서 그런지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이건 해야 하고,

저한테도 4학년이면 선행은 좀 나가줘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얘는 지금 4학년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이걸 놔둬야 될지, 저희 신

랑은 ‘그냥 내버려두라’고 자꾸 하고. ‘학

원을 보내주면 하겠냐고,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보내야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놓아라.’ 이런 주의고요. 저는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되지 않나. 여기 학

습터에서 하루에 해야 될 양 정도 준 거

는 니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놓치면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거 같아서.

(송창숙)

그러나 일부 어머니들은 사교육이라는 것이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고 생각했다. ‘남들

이 하니까 나도 시켜야지’라는 생각으로 뛰어

들다 보면, 계속 자녀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

힘들어진다고 보았다. 사교육에 열성적인 다

른 어머니들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서 결과

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회의감

이 들기도 했다. 이런 어머니들은 주입식 교

육처럼 틀에 끼워 맞추는 교육보다는, 미래에

는 ‘창의적인 게 더 필요한 세상’이 될 것이라

믿으며 남의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내 자녀

의 ‘성향’과 ‘잠재력’을 잘 키워줄 수 있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강성경, 안유리, 윤은

지, 서은정 씨). 서은정 씨는 주변에서 ‘나중에

후회한다’, ‘나중에 더 큰 돈 들인다’라는 이

야기를 들을 때면 잠깐씩 고민이 되기도 하지

만, 아이들이 ‘엄마 등쌀에 밀려’ 학원에 가도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내 아이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고민하

게 된다고 하였다. 안유리 씨는 4학년이 되고

고학년을 바라보는 시점이 되니까 자신이 ‘너

무 사회와 동떨어진 생각’을 하지 않나 ‘초심’

이 흔들리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일부

어머니들은 사교육을 되도록 배제하거나 최대

한 늦게 시키려고 했지만 때때로 마음이 흔들

렸다. 어머니들에게 자녀의 학습과 교육은 어

려운 과제였다.

엄마도 교육관에 대한 중심이 좀 있어

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

지만 하고 여기는 안 할 것이다’, ‘난 이

때, 이때 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항상 흔들리죠. 주변에

말들도 많고 이게 또 다 내 사례는 아니

지만 비슷비슷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얘는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다더라’, ‘쟤

는 지금은 저런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으

니까 계속 흔들리는 상황이 많잖아요.

(박하은)

공부 습관 들이기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니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 공부의 비중이 높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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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4학년 시기에 무엇보다 ‘기초학습’을 탄

탄히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했다. 초등학교 4학년은 5, 6학년을 대비하

는 ‘첫 번째 단추’라고 여기고 4학년 때 ‘공부

습관’을 잘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

어진다고 생각했다(안유리, 김연화, 노지원

씨). 특히, 수학은 기초를 잘 다지고 넘어가야

그다음 단계를 할 수 있어서 더욱 신경을 썼

다(윤은지, 최송이 씨). 이순희 씨는 4학년부터

‘공부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껑충 뛰는 느낌’

이라고 언급하였고, 김연화 씨는 자녀의 수학

쪽지시험 결과를 보고 ‘부랴부랴 학원에 등록’

을 하였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학

교와 학원에 잘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머니

들은 자녀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길러서 스

스로 공부하기를 바랐다. 책을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도 컸는데, 책을 읽게 하기도 쉽지

않았고, 코로나19 시기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는 것이 어려워져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

였다(최송이, 윤은지 씨).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

쳤었거든요. 아이들 관찰을 한 10년 가까

이 했는데, 10년 가까이 아이들 관찰해

본 결과 4학년 때 공부를 안 하던 아이

들은 중학교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해서.

차라리 4학년 때 공부를 하고 5, 6학년

때 좀 놀면 중학교 때 따라잡긴 하더라

고요. 근데 4학년 때 공부를 안 하면 5, 6

학년, 중학교 다 놓치게 되니까. (중략) 4

학년 때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같은 용

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중고등학교 올

라가서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특히 사

회, 과학. 3학년 때에 비해서 4학년 때

사회의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

워져요. (노지원)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자녀가 힘들어하지만, 현재의 학

습량을 따라가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생각

에 밀어붙이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송이

씨는 주변에 자녀를 먼저 키운 고학년 어머니

들로부터 ‘한번 무너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

게 된다’는 말을 들어서 ‘일부러 더 많이 구

속’을 한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자녀와 ‘트러

블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였다. 예전 자신

의 성장기 모습과 비교해 자녀에게 너무 높은

기준으로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미안

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공부를 시키는 것

에 따라 ‘격차가 커지고 확연히 실력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다. 조순영 씨는 남들이 하는

대로 ‘선행학습’을 시키고, ‘가기 싫어하는 학

원’을 억지로 보내고, ‘읽기 싫어하는 책’을

읽게 하는데, 딱히 다른 방법이나 해결책을

모르겠다고 하였다. 송창숙 씨는 자녀가 자신

을 닮아 공부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볼 때면,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커서

공부를 더 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실력에 대한 욕심과 기대로 채근하는

자신의 모습과 끊임없이 마주하였다. 한쪽으

로는 ‘내려놓자’ 하다가 또다시 ‘조금 더 잘했

으면 좋겠다’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었다.

논술 같은 경우가 수업이 저녁에 좀

늦게 있어요. 그러니까 졸려서 안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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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런데 왠지 다들 다른 친구들도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많이 다니는 학

원을 보냈더니 안 가면은 이제 뒤처질

것 같고 그런 걱정 때문에 좀 무리해서

라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어렸

을 때는 그냥 제가 학원 다닐 때 힘들었

으니까 나는 아이를 낳으면 학원도 안

보내고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그게 이상적으로 내가

원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이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송이)

내 아이는 가르치기 힘들어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교 수업과 더불어 소

위 ‘엄마표 공부’라는 가정학습을 병행하였다.

교과목별 문제집을 집에서 풀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독서와 영어 단어, 한자 등 다양한 면

에 신경을 썼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에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 부모의 학

습지원이 더 필요했다. 어머니들은 교과와 관

련된 내용이나 과제 등을 도우며 자녀의 부족

한 부분을 더 알게 되었지만, 가정에서 자녀

의 학습지도는 쉽지 않았다. 자녀의 집중력과

주의력이 분산되어 잔소리를 하게 되었고, 공

부를 가르치면서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어려워

지기도 했다.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 있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고, 어머니의 지도가 도리어 자녀가 ‘공부

하기 싫어하는’ 역효과가 나기도 했다(이순

희, 노지원 씨). 노지원 씨는 독서논술과 NIE

(newspaper in education) 자격증이 있지만, 자녀

에게는 활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자료도 많

고 자녀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자

녀가 어머니와는 신문이나 책을 읽고 토론하

기를 원하지 않아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하

은 씨는 저학년 때 어머니가 하지 않던 숙제

나 글쓰기 지도를 4학년이 되어서 하려니까

그동안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

였다.

학원에서 아이들이 뭘 모르면 수학 문

제 하나를 못 풀면 끈질기게 설명을 해

줘서 이 방법, 저 방법 써줘서 이해를,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은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이한테는 그 정도가 인내심

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한

두 번 설명을 해줬는데 이해를 못 하면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결국은

“야 너는 이것도 못 해?” 소리가 나오더

라고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하기 싫어

가지고 그래서 “정 니가 모르겠음 물어보

고 그렇지 않으면 니가 이 방법 저 방법

해봐. 여기서도 찾아보고 저기서도 찾아

보고. 니가 정말 모르겠으면 답지를 보고

서라도 해봐. 그러고도 모르겠으면 나한

테 물어봐.” 그렇게 대답했어요. (노지원)

또, 어머니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

에 배워야 할 부분을 때때로 어머니가 감당하

려니 애로점이 있었다. 이순희 씨는 ‘어른이

봤을 때도 쉽지 않은 내용’이 있고, ‘문제 자

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교과서에 ‘답이 나와 있지 않아서’ 맞는 답인

지 확신이 서지 않기도 했다. 정희경 씨는 자



172 인간발달연구

신의 전공이 ‘예체능 계열’이다 보니 과목에

따라서 ‘움찔하게 되는’ 면이 있다고 하였다.

자녀가 질문했을 때, 같이 풀 수 있어야 하는

데, ‘수업적인 부분에서 막히니까’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어머니들은 세월이 지

나서 배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아 난처하기

도 했으며, 효과적으로 공부를 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였다.

이제 저희는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지문만 나와 있거나 없어요. 답 같은 게

없고 그림 있고 지문 나와 있고 이런 책

도 많고.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교

과서만 보면 공부가 안되게끔 되어 있어

요. 그래서 요즘 이걸 어떻게 가르치나,

방식을 우리 때 했던 방식처럼 가르치나?

아니면 요즘은 또 다른 방식이 있나? 이

런 것도 되게 헷갈리고 그렇거든요. 그래

서 가르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

쳐야 되나, 이 방법적인 면에서 계속 생

각을 해요. (이순희)

3. 나는 11년 차 엄마

삶의 중심은 아이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몰입

하고 헌신하며 생활했다. 자신을 위한 소비를

줄였고, 자녀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끼지 않았다. 모든 생활이 ‘다 애들 위주로

돌아간다’고 하였으며(정희경, 최송이, 송창숙,

조순영 씨), 쇼핑하거나 먹을 것을 살 때도

‘아이 거’를 구입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정희경 씨는 삶의 초점이

자녀에게 맞춰져 있어서 ‘내 인생이 없는 것

같다’고 하였다. 예전에는 자신을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자기관리를 철저

하게 했었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 그런 것

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어머니들은

때때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나’ 하

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품 안에

있기에’, ‘일단은 접어 두고’, ‘아이들을 위해

살자’는 마음이라고 하였다.

지금 이제 제 인생이, 다 제 삶이 다

아이랑 관련이 돼 있거든요. (사람을) 만

나더라도 제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아이

친구 엄마를 만나거나. 모든 게 다 아이

와 관련돼있고. 제가 하루 하는 말의

90% 이상이 다 아이와 관련됐을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냥 다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데만 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제

가 뭐 저를 위해서 살면은 왠지 아이에

게 소홀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까요?

또, 지금 아니면은 또 아이들이 중․고등

학교 가면은 제가 뭐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해주고 싶어도 아이들은 원하지 않

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좀 아이들한테

충실하게 같이 시간도 보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송이)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가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자녀에 대한 집착을 놓기 어렵다

고 하였다. 자녀의 장래를 위해 교육적인 투

자를 더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 도리어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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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기도 했다. 송창숙 씨는 학원 등록비가

부담스러워도 자녀를 위해 기꺼이 지출한다고

하였고, 큰아이를 보면 ‘그냥 내 분신 같다’고

표현하였다. 조순영 씨는 자녀에게 정서적으

로 ‘올인’ 하는 면을 인정하면서, 남편과 아이

를 대할 때의 ‘말투와 눈빛이 달라’ 남편이

불만을 토로한다고 하였다. 또, 엄마밖에 몰랐

던 아들이 커서 ‘놓아야 할 때’가 오면 서운

하고 상실감이 클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였

다. 박하은 씨는 과거 자신의 성장환경과 비

교했을 때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지극정성으

로’, ‘더 특별하게 해주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마음을

쏟으며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하는 면이

있었다.

그냥 저희 애, 큰애에 대한 느낌은 그

냥 제 분신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일과 중에 주로 저의 일과는 일

아니면 큰아이인 거 같아요. 무슨 관계인

지를 모르겠어요. 애증관계인 건가? 자꾸

그 아이, 잘 키우고 싶고 그게 좀 너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

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쓰면 쓸

수록 애가 틀어지는 게 보이는데도 놓지

를 못하겠어요. 둘째 아이한테는 그렇지

않은데 큰애한테는 뭔가… (송창숙)

엄마의 시행착오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운 지난 세월을 돌아

보며 부족함과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 어머니

역할을 처음 하게 된 ‘첫 아이’였기에 실수가

많았고, 과거로 돌아가면 ‘좀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어릴 적 육아서적이

나 자녀양육서를 보며 ‘책으로 배운’ 양육방식

은 요령이 부족해서 도리어 나중에 그 스트레

스가 아이에게 짜증으로 표현되기도 했고(이

순희 씨), 부모교육을 받으러 다니며 노력은

했지만 잘 변화하지 않는 자신을 고백하기도

했다(차미자, 송창숙, 박하은 씨). 또,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나 시부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풀기도 했고, 때때로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화를 냈다는 점에 미안한 마음

이 들기도 했다(박하은 씨). 자녀가 주의력결

핍장애(Attention Deficit Disorder; ADD) 증상이

있는 차미자 씨의 경우, 어릴 적 병원에 데려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적절한 치료 시

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마음을 쓰기도 했다.

송창숙 씨는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부분을 챙겨

주다 보니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

다’고 하며 자율성을 키워주지 못한 것에 대

해 이야기하였다. 어린아이처럼 ‘책가방도 챙

겨주고’, ‘정리하고, 치워주고’ 아이가 할 일을

먼저 해주다가 ‘4학년이 되어 갑자기 스스로

하라고 넘겨주니까’ 아이와 갈등이 생긴다고

하였다.

큰 애라서 시행착오가 많은 거 같기는

해요. 치료실을 전전했던 것부터 이 아이

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직도 잘 모

르겠어요. 4학년인데 (키가) 155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한 성인 여성 키만 한 거

잖아요. 신체적으로는 어디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많이 부족

하다고 저는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제

얘에 맞는 커리큘럼, 치료스케줄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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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잡았어야 되는데 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문제는 있는데 정

확하게 그게 뭔지를 누가 알려주지도 않

고. (차미자)

많은 어머니는 자녀를 키운 지난 10년 간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이순희, 서은정,

오정현, 노지원, 송창숙 씨). 서은정 씨는 초등

학교 저학년 시기에 친구와 다툼이 생기면,

우선 친구 엄마와의 관계가 신경 쓰여 자녀에

게 무조건 양보하고 사과하도록 아이를 다그

쳤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다. 노지원 씨는

엄마의 기준을 자녀에게 요구하다 보니 ‘내

목소리만 커지는 것’ 같고, 때때로 ‘아이를 너

무 잡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일이 바빠서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학습적으

로 이것저것 시키며 강요했던 것이 현재 자녀

와의 소통에서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다(이순희, 송창숙 씨).

어머니들은 나름대로 자녀를 잘 키우려고 노

력했지만, 어머니로서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

을 깨달으며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을 갖고 있

었다.

‘그때 잘해줄걸’, ‘못 해줬다’, ‘그때 이

렇게 해줬으면 쟤가 지금 이렇게 했을

까?’라는 거에 대한 것들 때문에 항상 육

아하는 거나 공부시키는 것도 그런 부분

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 해줬으면

얘가 지금 이걸 잘할까?’,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되게 잘했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

니까 그냥 다 후회로 남는 것 같아요. 노

력은 하지만 저희가 항상 배우잖아요. 왜

냐하면 ‘말은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들

한테 이런 얘기 해주세요’ 그러는데 들을

때는 ‘그렇게 해줘야지’ 하지만 딱 그 상

황에 맞닥뜨리면 그게 그렇게 잘 안 되

니까 어렵고 후회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박하은)

엄마도 성장 중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고 키워봐야 어른이

되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어

머니들은 첫 아이가 태어나고 모든 것이 ‘처

음’이었기에 낯설고 걱정되는 마음이 앞섰으

며, 자녀를 키우면서 매 순간 엄마 역할을 배

워가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1

학년 때는 ‘이제 어떡하지?’ 하며 가르쳐야 할

것에 불안하고 조급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여

유’가 생겼다고 하였다.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녀

교육에 있어 내 아이의 수준과 기대에 맞춰가

며 자녀에게 집중하게 된다고 하였다(정희경,

서은정 씨). 또,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하면

서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 앞에서 또 다른 무

게를 느끼기도 했다. 차미자 씨는 자녀가 자

라면서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다’면서, 아

직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기겠

거니’ 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

기를 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아이를 파

악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

서 저도 같이 아이를 보면서 배워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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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저는 아이한테 그 말을 많이 하

거든요. “엄마 나이 몇 살이야?” 그러면

“엄마 서른 다섯?” 그러면 “아니야. 엄마

나이는 너랑 같아. 11살이야. 엄마도 너

낳고 엄마가 된 거니까 엄마도 엄마 나

이 11살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른으로

서 너보다는 세상을 좀 더 많이 살았으

니까 너한테 바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하는 말이 다 바르고

옳은 건 아니야. 너가 더 맞는 말을 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

어요. (서은정)

또한, 친정어머니가 자신을 키우며 느꼈을

감정을 내 자녀를 통해 느껴보기도 했다. 몸

이 기억하고 체화한 듯 친정어머니에게 ‘보고

배운 대로’ 말과 행동이 나오기도 했으며, ‘어

머니도 이런 감정이었겠구나’라는 생각에 어

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이 밀려오기도

했다(안유리, 서은정 씨). 또, 자녀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 공부에 관

심이 없는 것이나 욱하는 성격, 상처를 잘 받

는 모습 등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성향까

지 닮은 자녀를 보며 ‘진짜 나 같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윤은

지, 송창숙, 오정현 씨).

자녀가 커갈수록 친구처럼 의지 되는 부분

도 있었다. 노지원 씨는 ‘누구를 닮아서 저럴

까’ 화가 나기도 했다가, 자녀가 “엄마 힘들

어? 괜찮아?”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면, ‘아

이 없이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이 들고 힘을

얻는다고 하였다. 안유리 씨는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말투나 행동을

‘흡수하는 것’을 지켜보며 경각심을 갖기도 했

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4학년이 된 지금도 ‘4

학년이 처음이기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자녀를 통해 배우며 아이의 성장과

함께 엄마도 성장하고 있었다.

물론 더 값진 유산들도 있겠지만 아이

에게 좋은 정서, 좋은 인성 그런 걸 심어

주고 싶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

각하고, 그게 주 양육자의 역할이고. 이

걸 넘겨주고 싶든 안 주고 싶든 아이는

다 흡수한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요. 부모가 거울이라고들 하잖아요. 그거

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 아이를 키우

면서 (친정) 엄마를 더 생각하게 되고. 내

가 원하지 않아도 많이 스며들겠구나. 그

래서 내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유리)

나를 찾고 싶은 마음

어머니들에게 우선순위는 늘 자녀였지만 점

차 마음 한편에서는 엄마로서가 아닌 자신의

개인적 성취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였다. 전

업어머니들의 경우, 자녀에게 매달려 많은 시

간을 할애하면서 자신의 일은 나중으로 미뤘

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녀가 크고 나니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전업

어머니들은 경력단절로 다시 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자아실현’과 같은

‘아이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느꼈

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

가 ‘사회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모습’이 도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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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했다(안유리 씨). 취업상태인 어머니들은 직장

이나 사회활동을 하며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

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내 일을 가지고 사

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하였다(김

연화, 조순영, 윤은지 씨).

이제 좀 일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4학년이고 여자아이고 야

무져서 나도 이제 육아에서 조금 한 발

짝 떨어져서 내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

각이 요즘 많이 드네요. (중략) 아이가 4

학년이 되니까 저도 저를 바라볼 수 있

는 시간이 비로소 생긴 것 같아요. 물론

다들 첫 번째가 사실 아이이기는 하죠.

가정이고. 그런데 제 인생 자체로도 한

번 좀 다시 설계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런 식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아이에게도

더 좋은 모습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또

아이를 전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많이 제

가 없어지고 아이 엄마로서만 남는 것

자체로도 서글프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더 계발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유리)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우며 달라진 자신을

대면하기도 했다.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성격이 변했다’고

했다(김연화, 노지원, 최송이, 박하은 씨). 소극

적이던 성격이 ‘대담해지고’, ‘사교성’이 생기

기도 했으며, ‘아줌마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

다고 했다. 박하은 씨는 가끔 거울을 보며 ‘이

게 누굴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외모뿐

아니라 ‘예전에 내가 어땠지?’라는 생각을 하

며 뭔가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다. 조순영 씨는 자녀를 낳지 않은 친구들

을 보면, 양육의 부담 없이 삶을 즐기는 모습

에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만약에 다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다음 생에는 내 인생

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기

도 했다. 윤은지 씨는 아이도 중요하고, 어머

니역할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자존감’이라는

측면에서 ‘나도 성장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자녀에게 의지해 노

후를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퇴

직 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며, 퇴

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세컨잡(second job)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랐다. 어머니들은 아이와 동일시하기보다는

‘온전한 나’로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삶을

원하고 있었다.

(아이들) 있으면 신경 쓰이고 없으면

보고 싶은 이런 거? 없으면 이상한데 있

으면 또 불편하고 뭔가 좀 그렇다고 제

가 모성애가 없는 건 아니지만 되게 많

은 것 같지도 않아요. (중략) 귀하고 좋은

존재이긴 한데 가끔 같이 너무 오래 있

을 때는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

니까. 나한테 말 안 시켰으면 좋겠고. 그

냥 나 혼자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2명, 3명이서 말 시키고 그러면 대

답해주기도 힘들고 누굴 먼저 대답해줘

야 될 지도 모르겠고. (박하은)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실천과 모-자녀관계의 재구성: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177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실천자로서 체험한 것을 심층적으로 탐색

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어머니가 경험한 자

녀와의 관계 변화와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갖

게 되는 어려움과 갈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자 하였으며, 어머니의 정체성에 대한 목소리

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첫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어머니 15명과 심층면접을 실시한

자료를 주제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춘기 길목의 아이와 엄마’, ‘4학년 아이 공

부시키기’, ‘나는 11년 차 엄마’라는 3개의 대

주제 하에 ‘사춘기의 시작’, ‘스마트폰, 게임과

의 전쟁’, ‘한 발짝 떨어지기’, ‘아이의 학습에

대한 불안, 사교육에 대한 고민’, ‘공부 습관

들이기’, ‘내 아이는 가르치기 힘들어’, ‘삶의

중심은 아이’, ‘엄마의 시행착오’, ‘엄마도 성

장 중’, ‘나를 찾고 싶은 마음’이라는 10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

육실천에서 드러난 의미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점차

한 발짝 떨어져 ‘내려놓음’을 배우고 있었다.

사춘기 초입에 들어선 자녀는 신체적, 정서적

으로 서서히 사춘기의 징후를 나타내었다. 짜

증과 감정기복을 보이고, 간섭받기 싫어하고

자기주장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

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

며, 자녀에게 되도록 맞추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러한 자녀의 변화가 심적으로 힘들기도 했

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이 되

면 그동안 지키고 배웠던 규칙과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고, 부모의 의견이 옳고 이를

따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유

없이 부모의 의견에 맞서며 ‘반대를 위한 반

대’를 하게 된다(신의진, 2011). 이 때문에 전

문가들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커지면서 부모

와의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이 불거지기에 사

춘기를 시작하는 자녀에게는 ‘바라봄’이 필

요하며, 누군가를 바라봐준다는 것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조언을

한다(김선호, 2017). 선행연구(구미희, 권혁철,

2020; 정옥분, 정순화, 임정하, 2018; Shortt,

Stoolmiller, Smith-Shine, Eddy, & Sheeber, 2010)에

서는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를

이해하고 자녀의 감정적 변화에 적절히 반응

해야 하며, 이전의 양육방식대로 자녀를 통제

하고 훈육하려 하면 오히려 반발심을 키워 갈

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선

행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모-자녀관계에서의 변화를 수용하

며 더 유연한 대응과 인내가 요구됨을 깨달아

갔다.

한편으로 어머니들은 자녀가 성장한 모습을

보며 대견한 마음이 들기도 했으며, 엄마의

도움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자녀를 보며

애틋한 마음이 교차하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아는 것이 많아지고 스스로 독립적으

로 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았

고, 아이가 마냥 어머니에게 의존하던 모습에

서 자율성의 욕구가 커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한 발짝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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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덜 간섭하고 스스로 자기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

했다. 자신의 세계를 향해 분리해 나가려는

자녀의 모습을 마주하며 서서히 부모의 손을

떠나고 있음을 느끼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자

녀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과 부모

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음을 점차

알아갔으며, 정서적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마음 비우기’와 ‘내려놓기’를 연습하고 있

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차 개별화(Blos,

1967), 분화(Allison & Sabatelli, 1988; Bowen,

1978) 등의 개념이 설명하는 청소년기 발달과

맞닿아 있다. 또한 어머니들은 때로는 자연스

럽게, 때로는 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거리조절

(Bartle-Haring, Younkin, & Day, 2012; Bowen,

1978)과 같은 청소년기 부모역할 전략을 체득

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어머니들은 학습과 관련하여 흔들리

는 두 마음의 경계에 서 있었다. 하나의 마음

은 자녀의 학습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사교육

에 적극적인 마음이었다. 4학년 시기가 초등

학교 고학년으로의 연결고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자녀의 ‘공부’에 신경을 썼

다. 기초학습을 탄탄하게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학습내용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공

부를 시키고자 하였다. 일부 어머니들은 사교

육과 선행학습에 열성적인 지인들로 인해 불

안해져서 자녀에게 학습을 더 밀어붙이기도

했고, 이로 인해 자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높은 교육열과 학벌주의에서 성장한 어머니들

이기에, 학업성취 측면에서 어머니 자신이 경

험한 결핍을 자녀의 학업과 연결하여 더 집착

하고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로 표현하기도 하

였다.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은 교육내용이 갑자

기 어려워지고 학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

러 육아서에서도 이 시기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공부기술이 부족한 경우 지치기 쉽고

학습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초등학

교 4학년이라고 하며(신의진, 2011), 공부습관

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이미애, 2020). 자신의 자녀가 학습 측면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의 불안은 컸다. 이 때문에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소망과 기대에서, 자녀를 뒷

바라지하고 준비시키는 도구적인 모성 역할

(노영주, 한경혜, 2000)에 비중을 두었다. 특히,

사춘기 초입의 자녀는 반항적인 태도와 자기

주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과 관련하여 어

머니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정상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이 느슨

해지면서 자녀를 공부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

었으며 부모와 마찰이 자주 일어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머니들은 끝없는 사교육

의 경쟁에 반기를 들며 자녀의 성향과 잠재력

을 키워줄 수 있는 대안적 교육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선행학습과 사교육에 몰두하며

일률적으로 단계를 쫓아가는 것이 옳은지 갈

등하였다. 일부 어머니들은 사교육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어머니의 주관대로 학습관리를 해

나가고 있었다. 이런 어머니들은 사교육이 경

제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학습을 지나

치게 강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녀와의 갈

등을 피하고자 하였고, 앞으로는 좀 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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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공부

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며,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이 저절로 잘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녀가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할 수 있도

록 도와주고 싶었다. 박혜경의 연구(2009)에서

도 어머니들은 자녀교육 경쟁에 집중하며 참

여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교육 경쟁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고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 우

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였

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고, 또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에는 자

신의 교육관과 부딪치며 어머니들은 자녀교육

의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고 있었다.

셋째, 어머니들은 고군분투하며 자녀와 함

께 성장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의 삶에서 자녀

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모든 생활은 자

녀 중심으로 돌아갔고,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이 어머니의 중요한 임무이자 책임이었다.

자녀를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았고, 자녀의

학습을 위해서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하였다.

또, 부모교육을 통해 배운 유익한 정보와 기

술을 적용하려고 애썼다. 어머니들은 자녀돌

봄, 자녀교육,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고군분투

했지만, ‘엄마노릇’을 잘하고 있는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반추하였고, 조금 더 ‘좋은 엄

마’가 되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어

머니들이 경험하는 죄책감은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인 현상이며 상당 부분 모성이데올로기

나 집중적 어머니역할 이데올로기에 기인한다

는 것은 국내외 선행연구(Collins, 2021; Rotkirch

& Janhunen, 2009)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특

히, 부계가족주의와 성별분업의 논리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는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

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녀

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 자신이 제대로 키

우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끼

게 된다(오은영, 2017).

그러나 어머니들은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하

면서 어머니로서 강해지고 있었다. 소극적이

던 성격이 아이 때문에 ‘대담해지기도’ 했고,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어머니 자신도 변화해갔다. 어머니

들은 자녀가 4학년이 된 것도 처음이기에 ‘앞

으로 있을 일도 다 처음’이라는 것이 긴장되

기도 했지만, 예전의 불안하고 조급했던 마음

이 보다 여유가 생기기도 했다. 성격이나 성

향까지 닮은 자녀를 보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고, 자녀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 엄

마 나이를 묻는 자녀의 질문에 ‘너랑 같아. 11

살이야. 엄마도 너 낳고 엄마가 된 거니까’라

고 대답한 것처럼, 어머니들은 자녀가 성장하

듯 어머니로서 새롭게 깨닫고 배우며 엄마로

서 성장 중이었다.

넷째, 어머니들에게 나 자신을 찾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렸다. 어머니의 삶에서 자녀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양육자로서 책임감이 컸지

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라는 역할 외에 ‘나’

자신의 일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어머

니들은 ‘엄마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때로 개인적인 ‘나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지난 시간 ‘나’라는 개인성은 약해지고 ‘엄마’

로서 대체되어 살아온 것 같아서 ‘나의 존재’

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전업주부

어머니들은 ‘나의 일’을 통해 사회적인 성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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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고 싶어 했고, 일부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생각은 잠시 밀어두고 자기 혼자만의 시

간을 원하기도 했다.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기 이전의 모성은

자녀양육을 통해 어머니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확립해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노영주, 한

경혜, 2000). 그러나 어머니가 중년기에 접어

들고 자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며 자아실현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갈망을 경험한다(한경혜,

노영주, 2000). 신체적 노화의 증상도 나타나

고, 자녀를 보살피는 것이 주된 기능이 아니

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기존의 어머니 정체성

에 이러한 변화를 통합시켜야 하는 과제를 마

주하게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도

점차 자녀로부터 분리하여 나 자신의 바람과

욕구를 느꼈으며, ‘엄마’로서의 삶에 몰두하기

보다 개별적인 ‘나’ 자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또한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자녀양육과 자기성장

사이에서 갈등하였다. 직장에 우선순위를 둘

때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엄마가 아닌지

고민했으며, 좀 더 아이를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모성이데올로기가 강

한 사회에서 ‘엄마로서의 여성’과 ‘개인으로서

의 여성’은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는 아이러

니(Davies & Welch, 1986)를 본 연구의 참여자

들도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좋은 엄

마’, ‘매니저 엄마’에 대한 사회적 기대, 그리

고 어머니에 앞서 개별적인 인간으로서의 여

성의 권리를 강조하는 페미니즘의 확산이 공

존하는 현 한국 사회의 사회적 양가성(Connidis

& McMullin, 2002)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모순적인 사회규범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그

규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고

뇌하고 갈등하고 죄책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

다. 사회적 양가성을 세대관계에 적용한 선행

연구(Kalmijn, 2020)는 대부분 노인을 부양하는

성인자녀의 죄책감과 같은 감정에 주목해 왔

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오늘날 초기 사

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갈등이

나 죄책감도 사회적 양가성과 연결해서 이해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 사춘기

자녀나 자녀의 사춘기 진입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모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부모교육과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부모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는 초

기 사춘기의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방법, 부

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기술,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에 따른 대처전략, 자녀가 부모로부터 건

강하게 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등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들의 정

서적인 갈등과 고충, 내면의 욕구 등을 이해하

고 자기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등

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와 한계

를 동시에 갖는다. 우선, 개별성과 특수성에

주목하는 질적 연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초등

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만을 연구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강점이자 한계이다. 즉, 초등

학교 4학년 시기에 집중한 연구결과를 도출했

다는 의의가 있지만, 다른 학년과 비교한 것

은 아니므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고유한

특성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춘기

에 진입하는 시기에는 개인차가 있어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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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의 자녀가 사춘기 전이기에 있었다

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며, 코로나19 시

기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도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부분의 수

업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어머

니들은 자녀의 학습지원과 시간관리, 식사 등

을 챙기며 관계의 어려움과 부담이 가중된 측

면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계로는 연구참

여자가 모두 기혼상태의 어머니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아버지역할이 별로 강조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부모 어머니

의 경험에도 유사점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혼상태인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는

당연하기 때문에 강조되지 않은 부분이 한부

모 어머니의 양육체험에서는 부각 될 가능성

도 있다. 한부모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이나 모

성경험에 관한 선행연구(강영심, 천성문, 2014;

류금란, 최은실, 2020; 최명선, 류진아, 박희정,

2007)는 다수 있지만, 초기 사춘기의 맥락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재하다. 앞으로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한부모 어머니의 양육체험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에서 잘 다루지 않았

던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체험

을 심도 있게 탐색해 봄으로써 실증적 연구에

서 포착하지 못하는 고유하고 개별적인 어머

니의 양육실천을 담아내었다. 또, 모성이데올

로기와 여성의 개별성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

는 한국 사회 양가성의 맥락에서 어머니로서

10년 이상 살아온 여성들의 갈등과 고민, 고

군분투와 성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가 있다. 초기 사춘기 모-자녀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며, 양육실천자로서의 어머니는 모-자녀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해 나가는지를 풍부하게

살펴보고 초기 사춘기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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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ing Practices and Reconstruction of

Mother-Child Relationships in Early Puberty:

Lived Experiences of Mothers with 4th Gr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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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mothers’ experiences during their child’s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s active agents who practice mothering and who co-construct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with their developing child. Our interview participants were 15 mothers whose first child was in 4th

grade. Our thematic analysis revealed two overarching themes and several subsequent themes. The first

theme, “the mother and the child at the corner of puberty,” had three sub-themes: (a) the beginning of

puberty, (b) fighting against smartphones and online games, and (c) learning to stay one step away from

the child. The second theme was “managing the 4th grader’s studies,” which included three sub-themes:

(a) anxiety about academic achievement, considerations about private education, (b) creating study habits,

and (c) difficulties teaching one’s own child. The third theme, “a mother with 10 years of experience,”

included four sub-themes: (a) the child as the center of life, (b) trial and error as a mother, (c) on-going

growth as a mother, and (d) desire to pursue their own identity and career. In the context of sociological

ambivalence between the ideology of motherhood and an emphasis on women's individuality in

contemporary South Korea,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xpanding our understanding of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in early puberty and by revealing the efforts, struggles, and personal growth of

mothers who had practiced mothering for a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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